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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전국 소재 간호대학의 재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URL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80±0.63점, 거
부민감성은 2.67±0.83점, 대학생활 적응은 3.58±0.54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효능감(β=.42 p<.001)이었으며, 거부민감성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4 p=.003)는 있었으나, 영향요인
은 아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과 심리·사
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Abstractㅤ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elf-efficacy and rejection sensi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college life adjustment, as well as to identify the impact of self-efficacy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An online survey via URL was conducted on 154 enrolled students from 
nursing colleges nationwi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statistical software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was 3.80±0.63 points, 
rejection sensitivity was 2.67±0.83 point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was 3.58±0.54 points. The factor 
influencing the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self-efficacy (β=.42,  p<.001), while 
rejection sensitivit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r=-0.24, 
p=.003), but it was not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programs for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to enhance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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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활의 시기는 성인이 된 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
고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 과정으로, 심리적 자
립과 사회적 적응이라는 다양한 발달과업이 필요한 시기
이다[1]. 특히 대학을 성적, 취업, 혹은 부모의 권유에 의
해 결정하는 경우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어려울 수 
있고, 자퇴 혹은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하기도 한다[2]. 
간호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상황 외에도 학업에 대한 스
트레스와 임상실습, 간호사 국가고시 등으로 대학생활 동
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3], 과제와 수업과 관련된 
스트레스[4], 학업성적이나 건강상태[5]는 대학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자
존감이나 사회적 지지[3], 자기효능감, 유머감각[6], 자기
주도학습능력[7] 등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인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특성인 거부민
감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믿는 구체적인 자신감을 의미하며[8], 개인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
적, 행동적 하위기술을 조직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다[9].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를 준비하
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스스로 아이디
어와 정보를 창출하고 대안을 찾게된다[10]. 또한, 간호대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11], 의사소
통능력[12]이 높아지고,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며[13] 학
생의 학업성취도와 행복감이 증가한다[14].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
인[15]이 된다.  

거부민감성은 Feldman & Downey[16]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에 대해 항상 지각하
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 인지-정
서적 과정을 의미한다[16].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상대
방의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각하고 예민하게 반응
하는 경향이 강해지므로[17], 동료집단과의 대인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거부민감성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학생들은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18],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9,20]. 간호대학생의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감소하며[21], 사회적 
유대감이 낮아지고[22], 자아탄력성이 낮아진다[23]. 간
호대학생은 대학생활 뿐 아니라 임상실습과 졸업 후 간호
사 업무를 위한 대인관계 역량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거부민감성을 파악
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
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19,20]만 있을 
뿐,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
며, 특히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
감성,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와 대학생
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생의 대학생
활 적응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

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이 대
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소재 간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표본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5]를 바탕으로 다중
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 투입될 예측변인 10개(일반적 특성 8개, 자기효능
감, 거부민감성)를 가정했을 때 최소 표본수는 11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154명을 대상으로 하
였고, 누락 없이 154명 모두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
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ong [24]이 특수 자기효능감과 대비되

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과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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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0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
의 총점 범위는 5∼50점이며, Song [24]의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2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Park & Yang [18]이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예기분노, 예기
불안, 과잉반응, 거부지각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6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
의 총점 범위는 16∼80점이며, Park & Yang [18]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였다. 

2.3.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Park [1]에 의해 개발된 전반적 대학

생활 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 관계, 전공 
만족, 전공 수월성, 대처 역량, 취업 준비, 학업 충실도의 
6개 하위요인으로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
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
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총점 범위는 34∼170점
이며, Park [1]의 연구에서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1월 18일∼2월 2

일까지였으며, 국내 소재하는 25개 간호대학의 각 대학 
대표 학생을 통해 대학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구 
참여 URL을 게재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명문을 확인 후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도
록 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시행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2024-ICCU-IRB-01)을 받은 후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생
활 비 보장, 익명성,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과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연구설명문에 제시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책임자가 소
속된 대학의 학생들은 취약한 피험자임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에는 연구 책임자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시 
대학명은 포함되지 않았고, 각 대학의 온라인 자료수집은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여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 모든 사항을 설명문에 제시한 후 시행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3년간 보관 후 삭제 및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동의서에도 기술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거부민
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
계적 회귀분석(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가 121명(78.6%), 남자가 33명(21.4%)으로 대부분이 여
학생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이 57명(37.0%), 1학년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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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7.3%)으로 많았고,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79명(51.3%)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 선택
의 동기는 취업이 용이하여가 80명(51.9%), 적성에 맞아
서가 43명(27.9%)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
는 만족이 99명(64.3%)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이 90명(58.4%), 보통이 53명(34.4%)이었
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91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친한 친구 수는 4∼5명이 62명(40.3%), 6명 이상
이 59명(38.3%)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4)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en 33 (21.4)

Women 121 (78.6)

Grade

Freshman 42 (27.3)
Sophomore 31 (20.1)

Junior 57 (37.0)
Senior 24 (15.6)

Type of residence
Family living together 79 (51.3)

Dormitory 38 (24.7)
Alone 37 (24.0)

Selection motivation

Employment 80 (51.9)
Recommendation 19 (12.4)

Aptitude 43 (27.9)
Others 12 (7.8)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action 11 (7.1)

Moderate 44 (28.6)
Satisfaction 99 (64.3)

Image of a nurse
Negative 11 (7.1)
Moderate 53 (34.4)
Positive 90 (58.4)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20 (13.0)

Moderate 43 (27.9)
Good 91 (59.1)

Number of close friend
≤3 33 (21.4)
4∼5 62 (40.3)
≥6 59 (38.3)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3.80±0.63점으로 나타났으며, 거부민감

성은 5점 만점에 평균 2.67±0.83점, 대학생활 적응은 5
점 만점에 평균 3.58±0.5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life adjustment                       (N=154)

Variable Range Min Max M±SD
Self-efficacy 1∼5 1.70 5.00 3.80±0.63

Rejection sensitivity 1∼5 1.00 4.88 2.67±0.83
College life adjusment 1∼5 2.24 5.00 3.58±0.5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거부민감
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거부민감
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친한 친구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
(F=4.25, p=.016),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
우(F=6.44, p=.002), 친한 친구 수가 3명 이하보다 6명 
이상인 경우(F=4.26, p=.016)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거부민감성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음에 비해 나쁨이 높게 나타났다.(F=3.50, p=.033). 대학
생활 적응은 학년,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주
관적 건강상태, 친한 친구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학년은 1학년에 비해 3학년이(F=4.31, 
p=.006), 전공만족도가 불만족과 보통에 비해 만족이
(F=20.01, p<.00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경
우보다 긍정적인 경우(F=10.81, p<.001) 대학생활 적응
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보다 좋음이
(F=8.60, p<.001), 친한 친구 수가 3명 이하보다 6명 이상
이(F=6.26, p=.002)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 대학생활 적응 간
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자기효
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55, p<.001), 거부민
감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24, p=.003) 나타냈
으며, 자기효능감은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r=-.24,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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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 or F(p)
Scheffe ́ M±SD t or F(p)

Scheffe ́ M±SD t or F(p)
Scheffé

Gender Men 3.77±0.78 -0.23
(.818)

2.63±0.76 -0.28
(.781)

3.63±0.56 0.45
(.654)Women 3.80±0.60 2.68±0.85 3.57±0.54

Grade

Freshmanta 3.71±0.53
2.45 (.066)

2.73±0.84
.20

(.899)

3.40±0.49
4.31
(.006)
a<c

Sophomoreb 3.78±0.64 2.70±0.74 3.58±0.50
Juniorc 3.96±0.62 2.61±0.88 3.76±0.52
Seniord 3.59±0.72 2.71±0.88 3.47±0.61

Type of
 residence

Family living together 3.74±0.58
2.65
(.074)

2.71±0.84
.14

(.866)

3.52±0.52
.99

(.375)Dormitory 4.00±0.53 2.64±0.82 3.66±0.49
Alone 3.71±0.79 2.64±0.85 3.63±0.63

Selection
 motivation

Employmenta 3.80±0.63
.45

(.716)

2.59±0.86
.96

(.413)

3.54±0.57
3.24
(.024)
a=b=c

Recommendationb 3.65±0.53 2.91±0.57 3.33±0.32
Aptitudec 3.84±0.62 2.69±0.88 3.76±0.49
Othersd 3.86±0.80 2.83±0.78 3.57±0.63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actiona 3.99±0.61 4.25
(.016)
a=b=c

2.57±0.94
.67

(.513)

3.17±0.36 20.01
(<.001)
a,b<c

Moderateb 3.58±0.59 2.79±0.73 3.27±0.49
Satisfactionc 3.88±0.62 2.63±0.86 3.76±0.49

Image of a
 nurse

Negativea 3.58±0.82 6.44
(.002)
a=b=c

2.60±0.92
1.40
(.251)

3.22±0.30 10.81
(<.001)

a<c
Moderateb 3.59±0.52 2.83±0.85 3.39±0.50
Positivec 3.95±0.62 2.59±0.81 3.74±0.53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a 3.51±0.75
2.59
(.079)

3.05±1.06 3.50
(.033)
a>c

3.27±0.64 8.60
(<.001)

a<c
Moderateb 3.83±0.62 2.76±0.64 3.43±0.45

Goodc 3.85±0.59 2.55±0.83 3.72±0.51

Number of
 close friend

≤3a 3.58±0.69 4.26
(.016)
a<c

2.83±0.90
2.56
(.081)

3.33±0.56 6.26
(.002)
a<c

4∼5b 3.76±0.57 2.77±0.80 3.57±0.46
≥6c 3.96±0.61 2.49±0.80 3.73±0.56

Table 3. Difference in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54)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college life adjustment     (N=154)

Variable Self-Efficacy 
r (p)

Rejection 
Sensitivity

r (p)
Rejection Sensitivity -.24 (.003) 1

College Life Adjustment .55 (<.001) -.24 (.003)

3.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먼저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하였다. 단변량 분
석에서 대학생활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학년,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주관적 건강
상태, 친한 친구 수와 자기효능감, 거부민감성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는 0.19∼0.89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
지수(VIF)는 1.12∼5.18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Durbin- 
Watson 지수 결과 1.79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음

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Model 1
에서는 일반적 특성인 학년,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친구 수를 통제변수로 
Dummy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거부민감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대
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효능
감(β=.42 p<.001)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의 설명력
은 약 34%였고(F=8.18, p<.001), Model 2에서의 설명력
은 약 50%(F=12.69, p<.001)로 증가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
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
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되
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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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54 0.20 12.70 <.001 1.43 0.30 4.83 <.001
Grade†   (r=Freshman)
  Sophomore 0.13 0.11 .09 1.20 .234 0.11 0.09 .09 1.25 .214
  Junior 0.25 0.09 .22 2.65 .009 0.20 0.08 .18 2.50 .014
  Senior 0.11 0.11 .08 1.01 .317 .14 0.10 .09 1.376 .171
Satisfaction of major†

              (r=Dissatisfaction)
   Moderate 0.07 0.16 .06 0.46 .650 0.27 0.14 .23 1.90 .060
   Satisfaction 0.46 0.16 .41 2.88 .005 0.58 0.14 .52 4.16 <.001
Iimage of a nurse†

              (r=Dissatisfaction)
   Moderate 0.04 0.16 .04 0.25 .802 -0.01 0.14 -.01 -0.07 .943
   Positive 0.17 0.16 .16 1.05 .296 0.02 0.14 .02 0.13 .894
Subjective health status†  (r=Poor)
   Moderate 0.20 0.12 .17 1.65 .101 0.06 0.11 .05 0.54 .593
   Good 0.35 0.11 .32 3.17 .002 0.23 0.10 .21 2.35 .020
Number of close friend† (r=≤3)
   4∼5 0.24 0.10 .21 2.44 .016 0.17 0.09 .15 1.98 .050
   ≥6 0.33 0.10 .29 3.33 .001 0.21 0.09 .19 2.34 .021
Self-efficacy 0.36 0.06 .42 6.50 <.001
Rejection sensitivity -0.04 0.04 -.06 -1.02 .308

R2 =.39, Adj R2=.34
F=8.18, p<.001

R2 =.54, Adj R2=.50
F=12.69, p<.001

Durbin-Watson=1.79

ref=reference, †Dummy variables

Table 5. Influences of self-efficacy, rejection sensitiv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N=154)

으로 도구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Kim [25]의 
3.38점, Jung & Chae [4]의 2.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Jung & Chae [4]의 경우 3, 4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3학년이 가장 높았던 반
면, 4학년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고려할 
때 4학년의 국가고시와 취업 준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다르게 3학년이 가장 
낮고 4학년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4]도 있어 추후 학년
별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도는 5점 만점에 2.67점
으로 Jun [23]의 2.83점과 비슷하였으며 중간 정도의 수
준을 나타냈다.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26],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27].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로, 주관적 건강상
태를 좋지 않다고 느낀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
적 노력이 필요하며,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28]를 바탕

으로 가정과 친구, 교수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3.58점으로, 도구
가 달라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29]의 3.32점보
다 높았으며, 학년별로도 간호대학생 1, 2학년[6]의 3.22
점, 3, 4학년[4]의 3.2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대학생활 적응은 긍정적인 전공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주관적 건강상태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30]와 같은 결과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
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공관련 정보제공, 간호 전문
가의 특강 및 교류확대 및 비교과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
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지나, 4학년은 3
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4학년을 대상
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
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자기
효능감이라는 선행연구[31]와 같았다. 따라서 교수자는 
PBL 수업과 같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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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32]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
능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 
수가 3명 이하에 비해 6명 이상인 경우에 대학생활 적응
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33]와 같았다. 따라서 교우관
계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대학생의 거
부민감성이 대학생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19,34]와는 차이가 있었다. Kim [34]은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과잉행동반응을 하게 되고 이는 타인과의 신뢰감 형성과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끼치
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MZ 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이다. MZ 세대의 경우 기성세대가 관계 형
성을 중요시한 것과는 달리, 소모적이고 부담스러운 애매
한 관계의 유지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주변 사
람의 이해보다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는 세대이다[35].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성향이 연구결
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간호대학생의 거부민
감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자기효능감
과 거부민감성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로서, 전국 소재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온라인 설문으로 인해 특
정 학교에 편중되었을 가능성과 대상자 중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수가 적어 성별의 차이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하여야 하며, 추후에는 이를 보완한 연
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거부민감성, 대
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
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중간
보다 높았으며, 거부민감성 정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으며, 거부민감성은 대학생활 적
응에 낮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
능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업방법과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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